
코오롱, 고합설비 매각 2개월 연장
공정위 , 당초 2월에서 4월말로 … 이전에 따른 기술적인 검토 인정

공정거래위원회가 3월20일 고합의 나일론필름공장 인수 승인조건으로 일부 설비 매각명령을 받은 코오롱의

매각시한을 당초 2월말에서 4월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.

코오롱은 2002년 말 고합 채권단으로부터 충남 당진 소재 나일론필름 2개 라인을 인수했으나 공정위는 시

장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사중인 1개 라인 인수를 승인하고 나머지 라인은 제3자에 기한 내 매각하

되 기한 내에 매각하지 못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물도록 결정했다.

이에 대해 코오롱은 2003년 1월 이의신청을 했으며, 공정위는 설비 이전에 따른 기술적 사항검토가 필요하

다는 코오롱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한을 2개월 연장키로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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